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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배포일 2021. 12. 22(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9072, 5054)

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기획팀 정미 (02-871-1621)

 장미덕 후원자, 서울대학교 ‘운초 장사훈 박종옥 장학기금’

 17억 8,000만원 상당 부동산 기부

□ 장미덕 후원자가 서울대학교에 ‘운초 장사훈 박종옥 장학기금’으로 17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다. 서울대는 12월 21일(화)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 이석재 인문대학장, 민은기 음악대학장, 허윤정 국악과장 등 주요 
교내 인사들과 남편 최태원 및 외삼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미덕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장미덕 후원자는 국악인 운초 故장사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딸로 부친의 유업
을 잇고 서울대 인재양성을 위한 마음으로 기부를 실천했다. 부친인 故장사훈 명
예교수는 1961년부터 1982년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한 분이다. 
1968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설 
동양음악연구소를 설치해 '민족음악학'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1982년 정년퇴임을 
했다. 이후에도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고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 국악과 교
수들 대부분이 장 교수의 제자들이기도 하다.
 
□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자님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
리며 “국악 발전에 이바지하시고 후학 양성에 힘쓰신 故장사훈 명예교수님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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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세정 총장은 “출연해
주신 ‘운초 장사훈 박종옥 장학기금’은 학생들이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귀한 나눔의 마음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전했다.

※ 사진설명: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장미덕 여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
다.


